
5	 「걸리버 여행기」를 읽고 걸리버가 어떤 행동을 할지 상상해 봅시다.

우리 집 

담장으로 넘어온 

감이니 당연히 

우리 거지!
우리 집 감을 

왜 너희가 

따 가느냐?

그야 당연히 

네 주먹이지.

뭐라고? 

음…….

도련님! 옆집 하인들이 

감나무 가지가 자기네 

집으로 넘어갔다고 그 감이

자기네 거래요.

아니, 어떤 녀석이 남의 

방에 주먹을 들이미느냐!

대감마님, 

이것이 누구의 

주먹입니까?

   이야기를 읽고 이어질 내용을 상상했나요?

배움 다지기

 인물이 한 말의 의도를 짐작해 봅시다.

재치 있는 말7

그림을 보고 도련님이 무슨 말을 했을지 생각해 봅시다.

걸리버 여행기

나는 처음으로 소인국의 왕을 만났다. 왕이 직접 말을 몰고 달려왔는데, 나를 

본 말이 깜짝 놀라 갑자기 뒷발로 일어서는 바람에 말에서 떨어질 뻔하였다. 말에

서 내린 왕은 한참을 요모조모 살피더니 미리 대기하던 신하와 요리사를 불렀다.

잠시 뒤에 음식을 실은 수레가 왔다. 서른 대의 수레에 음식을 싣고 왔지만 나

는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음식을 먹어 치웠다. 나는 왕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

지만 말을 알아들을 수 없어 답답하기만 하였다.

왕과 일행은 나를 지키는 병정 몇 명만을 남겨 두고 궁전으로 돌아갔다. 왕이 

돌아가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. 대부분 얌전히 구경했지만 간혹 나에게 돌을 던

지거나 화살을 쏘는 사람도 있었다. 그중 한 사람이 쏜 화살이 나의 왼쪽 눈을 향

해 날아왔다. 난 재빨리 얼굴을 돌려 화살을 피했다. 이를 본 병정 한 명이 깜짝 

놀라 그 사람을 붙잡아 내게로 끌고 와서 나에게 뭐라고 했다. 혼을 내주라는 뜻

인 것 같아 나는 그 사람을 번쩍 들고 빤히 쳐다보았다. 구경꾼들은 내가 그 사람

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. 나는 속으로 웃음이 

나왔지만 그냥 웃어 넘어가서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.

‘그래, 이 기회에 단단히 혼을 내 주자.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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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
닭을 빌려 타고 가지

김 선비는 농담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. 김 선비에게는 매우 친한 

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멀리 살고 있어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.

어느 날, 김 선비는 멀리 사는 친구가 보고 싶어 말을 타고 찾아갔습니다.

“그동안 잘 지냈나? 자네가 보고 싶어 말을 바삐 달려 찾아왔다네!”

“여보게, 어쩐 일인가? 이리 반가울 수가!”

친구는 김 선비를 방으로 데리고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. 

김 선비는 그동안 하고 싶었던 농담을 실컷 풀어놓았습니다. 친구는 그런 

김 선비의 농담을 들으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. 

서로 신나게 떠드는 사이 밥상이 들어왔습니다.

그런데 밥상에는 나물 반찬만 있었습니다. 친구가 김 선비의 표정을 힐끗 

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.

“미안하네. 내 살림살이가 가난하고 시장은 멀어 나물 반찬만 차렸네.”

그때 닭들이 마당 여기저기에서 모이를 쪼고 있었습니다. 김 선비는 괜찮다

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.

“괜찮네! 선비는 천금을 아끼지 않는다고 했으니 

내가 타고 온 말을 잡아 고기반찬을 만들면 되네.”

그 말을 들은 친구가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.

“아니. 말을 잡으면 돌아갈 때 무엇을 타고 가

려고?”

“저 마당에 있는 닭을 빌려 타고 가지.”

김 선비의 말을 들은 친구는 크게 웃으며 닭을 잡

아 김 선비에게 대접했습니다.

내 집 문짝도 넘어지려 한다

옛날 어느 마을에 사또가 있었습니다. 사또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성격이 

몹시 사나웠습니다. 사또는 아내에게 꼼짝도 못 하고 살았습니다.

어느 날, 마을의 한 노인이 사또에게 찾아와 화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.

“사또, 이럴 수가 있습니까? 우리 마을 대장장이 아내의 성질이 못되기

가 둘째가면 서러워한다는데, 글쎄 남편의 얼굴에 상처를 냈습니다! 당장 데

려다 벌을 주시지요.”

이 말을 들은 사또는 자기 또한 비슷한 처지라 대장장이의 아내에게 화풀이

를 하고 싶어졌습니다.

“여봐라. 대장장이와 아내를 당장 데리고 오너라!”

대장장이와 아내는 사또 앞에 불려 왔고, 이 광경을 보려고 마을 사람들이 

몰려들었습니다.

“아내는 남편을 하늘처럼 여기고 살아야 하거늘 어찌 이런 잘못을 저질렀느냐?”

아내의 눈치를 살피던 대장장이가 손사래를 치며 사또에게 말하였습니다.

“사또, 아닙니다. 제 얼굴의 상처는 아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집 문짝

이 넘어져서 긁힌 것입니다.”

“뭐라고? 그 말이 거짓이면 너에게도 벌을 내리겠다!”

이때 갑자기 사또의 아내가 몽둥이를 들고 나타나 씩씩거리며 말했습니다.

“여보! 우리 마을에 도둑도 있고, 남의 돈 떼어먹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

할 일이 없어서 남의 집 일에 간섭이나 하오?”

아내를 본 사또는 고양이를 본 쥐처럼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.

“내 집 문짝도 곧 넘어지려 하

니 모두 빨리 돌아가시오.”

50 51



71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.

2 김 선비와 사또가 다음과 같이 말한 의도가 무엇인지 써 봅시다.

3 글을 읽고 마크 트웨인이 이웃에게 어떤 말을 했을지 생각해 봅시다.

1   김 선비가 멀리 사는 친구를 찾아간 까닭은 무엇인가요?

2   점심 밥상을 본 김 선비는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?

3   사또가 대장장이 부부를 데리고 온 까닭은 무엇인가요?

저 마당에 있는 닭을 빌려 타고 가지.

내 집 문짝도 넘어지려 하니 모두 빨리 돌아가시오.

마크 트웨인은 『톰 소여의 모험』, 『왕자와 거지』 등을 쓴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

입니다. 그는 청년 시절에 신문사 인쇄공으로 일하며 신문 기자 일을 배우고 유

머●나 콩트●를 써서 신문에 싣기도 했습니다. 마크 트웨인은 유머를 매우 좋아하

였고,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익살스러운 표현을 잘하기로도 이름난 사람입니다.

다음 두 이야기는 마크 트웨인이 익살스러운 표현을 얼마나 잘했는지 보여 주

고 있습니다.

1 마크 트웨인이 어느 시골로 강연 갔을 때의 일입니다. 수염이 많이 자라 강

연 전에 면도하려고 이발소에 들렀습니다.

● 유머: 익살스럽게 웃음을 자아내는 표현 ● 콩트: 유머가 들어 있는 짧은 이야기  

2 마크 트웨인이 책을 빌리려고 이웃집에 갔습니다. 이웃 사람은 마크 트웨

인에게 유머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.

“빌려드리고 말고요. 얼마든지 보십시오. 그러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

은 여기서 보시라는 겁니다. 절대로 책을 집 밖으로 내보내지 않기로 했거든요.”

며칠 뒤, 그 이웃이 마크 트웨인에게 잔디 깎는 기계를 빌리러 왔다. 익살꾼 

트웨인은 상냥하게 말했습니다.

그럼요.
네.

괜찮아요. 

전 늘 그 사람 강연은 

서서 듣습니다.

이 마을에 처음 오셨나 봐요? 그럼 오늘 저녁에 마크 트웨인

이라는 작가의 강연에 갑니까?

근데 지금은 표가 매진되어 강연을 서서 들으셔야겠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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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인물이 어떤 말을 했을지 짐작해 보았나요?

배움 다지기

 그림의 장면을 보고 느낌을 써 봅시다.

그림을 읽어요8

어떤 장면을 나타낸 것인지 생각하며 그림을 살펴봅시다.

4 알맞은 낱말을 보기 에서 찾아 써 봅시다.

5 다음 상황에서 친구에게 어떤 재치 있는 말을 할지 생각해 봅시다.

보기    손사래    천금

•많은 돈이나 비싼 값:

•어떤 말이 아니라는 뜻으로 손을 휘젓는 일:

친구의 새 자전거를 타 보고 싶다.

친구에게 과자를 나누어 달라고 하고 싶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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